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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이소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웬만한 물건은 다 구

매할 수 있다. 특히 다이소에는 다양한 디자인 상품과 

유명 브랜드와 견줄만한 품질의 제품이 나오기 소비자

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.

하지만 아무리 저렴해도 돈이 아깝다고 느껴지는 비

추천 제품들도 있다.

인터넷매체‘인사이트’가 다이소를 애용하는 블로거

들이 뽑은‘다이소에서 사지 말아야 할 아이템’7가지

를 소개했다.

1. 마스킹테이프

원래 도장이나 실링 등 칠의 경계선을 깨끗하게 마감

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스킹 테이프는 붙였다 떼는 게 쉬

워야 한다. 하지만 본래 용도와 달리 요즘은 마스킹 테

이프를 다이어리 등을 꾸미는데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

에 디자인과 접착력이 중요한 요소가 됐다.

다이소 마스킹 테이프는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디자인

으로 예쁘지만 꾸미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접착력이 

다소 아쉽다는 평이다.

2. 이어폰

시중의 다른 이어폰에 비해 파격적인 가격이 가장 큰 

장점이다. 하지만 음질은 포기하는 것이 좋다.

다르겠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고장나거나 이어폰에

서 귀를 아프게 하는 기계음이 들리기도 한다는 후기

가 많다.

3. 자전거 보조발판

자전거 앞, 뒤 바퀴에 설치하는 페그는 사람의 몸무게

와 충격까지 200kg을 견뎌야 하는 부품이다. 가벼움을 

위해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강도

가 높아야 하는데 다이소 제품은 알루미늄 소재의 등급

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고 한다.

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.

4. 스마트폰용 삼각대

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

는 삼각대를 다이소에서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.

그런데 깨지기 쉬운 스마트폰을 고정해야 하는 삼각대

는 스마트폰 거치대와 다리 부분이 튼튼해야 하지만 다

이소 제품은 그렇지 못하다는 평이다.

5. 식기류

특히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이소에서 많이 구매

하는 제품군 중 하나는 부엌칼이나 수저, 젓가락 등 주

방용품 등이다.

굳이 비싼 제품을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쉽게 손이 가

지만 많은 주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다이소에서 구입한 

식기류는 쉽게 녹이 슨다고 한다

6. 매니큐어

다이소에는 일반 로드샵 못지 않은 다양한 색의 매니

큐어들이 많고 값도 저렴하기 때문에‘지름신’이 오기 

쉽다.

하지만 매니큐어 개봉 후 내용물이 너무 빨리 굳고 발

랐을 때도 손톱에 두껍게 올라가 양 조절이 어렵다는 평

이 많다. 발색은 좋은 편이지만 쉽게 떡지는 현상이 일어

나 깔끔하게 바르기 어렵기 때문에 추천할만한 아이템

은 아니라고 한다.

주부들이 뽑은 ‘다이소에서 
사지 말아야 할 물건’ 6가지


